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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강화 황산도 해역에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 방류

- 이번 점농어 비롯해 올해 꽃게, 참조기 등 365만 마리 방류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4일, 강화군 황산도 해역에 수산자원의 

회복을 위한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방류한 어린 점농어는 작년 11월에 부화해 한국남동발전 영흥

발전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150일 가량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

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전장 10cm 내외의 

우량종자들이다.

점농어는 서해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외관은 농어와 비슷하나 

몸에 점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뛰어나다. 특히 서해 중부해역

과 강화해역에 대형어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낚시철에 각광받고 있다.

 

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

2005년부터 어린 점농어 약 168만 마리를 인천 앞바다에 지속적으로 

방류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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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방류 이후에는 관련 기관을 통해 방류 수역에 어구 제한 및 포획 

금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어업인과 낚시인에게 지도, 단속을 

병행해 방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.

또한 연구소는 이번 점농어 방류를 비롯해 올해는 꽃게, 참조기 등 7

종 총 365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생산 방류할 계획이며, 생산된 종자

들은 옹진군 연평 해역과 중구의 삼목 해역 등 인천의 주요 어업이 

이뤄지고 서식 환경이 적합한 지역에 방류할 예정이다.

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“이번에 방류하는 점농어를 시작

으로 꽃게, 참조기, 갑오징어 등 인천해역에서 어획되는 고부가가치 

지역 특산품종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인천 관내 해역의 수산자원 

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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